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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의해결정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사람이 된 

다(고후 5:14~17). 그 

리스도안에 었다는것 

은그리스도의몸의한 

지체가 되는 것이다(요 15 : 4~5). 몽에 붙어 있다는 그 사실로써 그 

지체는 존재하고 또 그 지체의 기능을 갖는다. 혼자만으로는 아무 것 

도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때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정 

해진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한계성을 존중하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이 되어야 한다(롬 12:3 ; 

갈 2:20~21).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꿈꾸는 삶을 하나님 

의 영광에 맞추려고 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모든 것이 되려 

고 투쟁하지 말아야 한다(롬 12:4~6 ; 빌 4:8).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이요 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 

는 이의 충만함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 

다(엠 1:1O， 22~23). 그러므로 그리스도 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은 

각각 기능은 다르지만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이것은 영적인 실존 

이다. 봄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몸 안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 

리스도인들 역시 받은 여러 가지 모양의 은사로 함께 통역하여야 한 

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롬 6:4~5).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 

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였을 때에 유기체로서 성 

취해야 할 특별한 기능이 주어졌다(롬 12:7~8) . 하나님은 다양한 은 

시를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셨다. 그러므로 각기 다른 은사들을 무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뭇에 어긋나는 일을 범하는 것이다(엘 2:10).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가 된 자로서 가장 멋있고 가장 이름다 

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자기의 유익이나 명예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은 하나님의 뭇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으로 섬기게 하려 함이다. 주신 은사를 그것보 

다 더 크거l 자랑한 인간의 교만함이나 주신 재능을 감춰버리고 과 

소 평가하는 거짓 겸손은 다 한 가지로 잘못된 일이다. 비록 아주 작 

아 보이는 은사일지라도 봉사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에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돗이다(엠 4:12).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은사를 간증한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고백한 

다(엠 3:7~9) .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의 사상은 달랐다. 자기 자 

신의 위치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 

밀을 깨달았다(엠 3:2~4) . 

각 지체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로 다른 지체를 섬기도록 하나 

님께서는 각 지체마다 다르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하여 각 지체는 모 

두가 장성하도록 서로 돕는다. 어느 누구 하나라도 자신을 다른 지체 

보다 더 높이 내세울 수가 없다. 자기가 받은 은사는 자기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이 받은 것 외에 다른 하나인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믿음 

의 분량대로 이를 써야 할 것이다(고전 12:4~7). 우리는 그리스도 안 

에서 하나이다. 이 하나 펌 안에서 선물과 봉사가 조화를 이루어 함 

께 엮어져 간다. 이때에 각 지체 마디마디가 그리스도의 톰을 세워가 

는 일에 전적으로 사용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그 

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데까지 장성하게 된다(엠 4:15~16).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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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S QUESTION 

(1)Then Moses said, “What if they will not believe me or listen to what 1 say? For they may say, 
‘The LORD has not appeared to you. " ’ (2)The LORD said to him, “What is that in your hand?" 

And he said, ‘'A staff." ... (5)“lhat they may believe that the LORD, the God oftheir fathers,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has appeared to YOU." 

(Exodus 4:1-5) 

A t the bum|빼sh. God was wai빼r 1\110ses. He said 

to him . “ 00 not come near here; remove your sandals 

from your feet, for the place on which you are standing is holy 

ground"(Ex. 3:5) . God revealed Himself there to Moses, and 

called him to deliver His people out of their sufferirig in Egypt 

Moses was scared. He had fled Egypt some forty years before 

because Pharaoh and his men wanted to kill him for killing an 

Egyptian . He was now living in a foreign country as a 

shepherd . He was a lonesome refugee . Going back to the 

scene of his crime where his brethren also rejected him was 

not something he wanted to do. He had failed miserably trying 

to help the Israelites then , so why would God want him to 

help them now. Moses came up with a lot of excuses to God . 

"What if they will not believe me or listen to what 1 say? For 

they may say, 'The LORO has not appeared to you ’ "(Ex. 4 :1) . 

He didn ’t understand that God had chosen him for this job 

even before he was born . In the midst of his excuses, God 

gave Moses a question . Let’s look at God's question . 

God’s question was simple . “ What is that in your hand? " (Ex 

4 :2) . God turned Moses from tomorrow’s fears and brought 

him back to the realities of today. He helped him with the one 

question that he could easily answer now. The re was no 

excuse for not answering it. It was not a hard quest ion. Moses 

responded . "A staff"(Ex. 4 :2) . He had his shepherd’s crook in 

his hand . God told Moses to throw his stick on the ground. 

“ So he threw it on the ground, and it became a serpent; and 

Moses fled from it. But the Lord said to Moses, ‘Stretch out 

your hand and grasp it by its tail ’-so he stretched out his 

hand and caught it, and it became a staff in his hand-'that 

they may believe that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has 

appeared to you"'(Ex. 4:3 ~ 5). We need to face up to today’s 

reality. It ’s easy to dwell on tomorrow’s problems . People 

worry about the environment and whether they will have 

proper food and air to survive . People worry about the 

economy and whether they will be able to pay their bills 

People worry about their health and whether they w ill be able 

to see their children grow up. The list never ends . You need to 

face the questions you can answer today. “ So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ómorrow will care for itself. Each day 

has eno니gh trouble of its own" (1\11 t. 6:34) . When your life gets 

difficult or unraveled. remember to thin k about God ’s 

question , so that you can find comfort in His promises . 

God ’s questlon was strange . “ What is that in your 

hand?"(Ex. 4 :2) . God already knew the answer. Moses used 

his staff for shepherding . He didn ’t thin k it could have any 

value in leading the Israelites out of Egypt or in fighting 

Egyptian soldiers. How was it possible for a shepherd ’s staff 

to have enough power to take God ’s people from a very strong 

and fortified opposition into the Promised Land? God used 

Moses' small rod for His own glory. Moses dried up the Red 

Sea with it(Ex. 14: 16) and had water come from a rock to 

quench the th irst of over two mill ion people(Ex. 17 : 5 ~ 6) 

Moses did many miraculous things with his staff in the sight 

of the Israelites. Jesus did the same thing . He took a little 

boy ’s lunch that consisted of five barley loaves and two 

fish(Jn . 6:9) , and fed over five thousand people w ith twelve 

baskets of food leftover(Jn . 6:13) . Imagine what he could do 

with what you have. 

God’s que;:;tion is the Savior’s question . Jesus wants you to 

surrender whatever is in your hand to Him. Everything that 

you think is yours He cannot use, but everything you give to 

Him He will use for His glory. He will do more with what you 

give to Him than you can imag ine. Think of the poor widow 

with one son who had only a handf비 of flour in the bowl and a 

little oil in the jar, not even enough food for one healthy meal 

(1 Kgs . 17:8~ 16). She gave her last meal to Elijah, and in so 

doing God made sure that her bowl of flour was not 

exhausted nor her jar of 이 1 was empty all the days of the 

drought! What have you surrendered to Jesus? Moses took 

his rod and God used it mightily. " So Moses took his wife and 

his sons and mounted them on a donkey, and returned to the 

land of Egypt. Moses also too k the staff of God in his 

hand"(Ex. 4 :20) . Moses obeyed God’s cal l. God wants to use 

you . Will you surrender all you have to Christ? 

My dear friends, your opportunity to answer God’s question 

is fading away. Today is the day! Oon ’t wait, don ’t hesitate, 

and don ’t ignore your calling . I'd like to ask you right now. 

“ What is that in your harid?" Please let God be able to use 

you and whatever you have for His glory. Ame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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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라이다 

(2)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 (5)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야므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출애굽기 4:1""5) 
갱생관옥사 

1::) 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 

걷i 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 
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 3:5).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자신의 백성을 애굽의 고통 가 

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두려움에 휩싸였 

습니다. 사십 년 전 애굽 사람을 죽인 죄로 바로와 그의 신햄。l 자신 

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도망치듯 애굽을 빠져나왔기 때문입니 

다. 그때부터 모세는 이방 땅에서 목자로 살아가는 외로운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범죄했던 곳， 자신의 동포들마저 자신을 

거부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려 했다가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서 왜 하나님은 모세가 그들을 돕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모세는 하나 

님께 많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 

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 

리이다끼출 4:1).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일을 

위해 자신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이런저 

런 이유를 둘러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하였다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대’(출 

4:2). 하나님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모세의 관심을 돌리시고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짐으로 모세의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대답을 못할 이유 

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대 

답했습니다. “지팡이니이다." (출 4:2). 그의 손에는 목자의 지팡이가 들 

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 

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 

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출 4:3~5).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일 

의 문제에 골몰합니다. 그들은 환경에 대해 염려하면서 자신들이 생존 

할 만한 식량과 공기가 제공될지 걱정합니다. 그들은 경제를 염려하며 

카드비를 지불할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또 자신들의 건강을 염려하며 

자식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사람들의 걱정거리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신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바라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 6:34).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질문을 기 

억하십시오. 그분의 약속 안에서 평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상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상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얘’(출 

4:2). 하나님은 이미 대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딸 칠 때 지팡 

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서 이꿀고 나오는 일과 애굽의 군사들과 씨울 때 쓸모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목자의 평범한 지팡이가 막강한 대적들 

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는 권능의 지 

팡이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모세의 지팡이를 당 

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흥해를 갈랐고 

(출 14:16),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마시게 

했습니다(출 17:5~6). 모세는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 

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 

수님은어린소년의 점심 식사였던보리먹 다섯개와물고기 두마리를 

가지고(요 6:9)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요 6:13).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이다 

하나님의 질문은 바로 구세주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 

에 있는 어떤 것이든 당신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든 여러분 

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 

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것 

으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외아들 

을 둔 가난한 사르맛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에게는 한 끼 식사 

로도 부족한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든 약간의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왕상 17:8~16).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주었고， 그 

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 

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모세는 그의 지팡이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 

더라?' (출 4:20).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거나 망설이지 마 

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7" 하나님 

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으로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 

시기를소망합니다. 아멘. 메 



0 2010년 6월 20일 주간중현 제 1103호 

뭘요애벅기도피 l 수요 1무떼애 

메시아의 푹을휩 

예그l된 흩어정 

마지막 만찬 후에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 

님은 제자들의 흩어짐(배샌을 예고하셨다. 

‘폐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버리리라이는기록된바내가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꽉 14:2끼. 마태복음도 제자들의 흩어짐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를 기록하였다.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까 26:31).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 예언의 성취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 

우리라!' (속 13:η. 

제자들의 흩어짐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에 부정적인 모습만 있지 않다. 사도 요한 

은 제자들의 흩어짐 이면에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기록하였다. ‘꽤가 이것을 너희 

에게 이름은너희로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보라너희가다각각제 곳으로흩 

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요 16:1.32). 또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도 

비록 제자들이 흩어지겠지만 이후에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다(녹 

22:28~30 ; 마 19:28). 특히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내가 너 

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 

게 하라?' (녹 22:3잉. 제자들의 실패는 또 다른 시작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흩어짐이 시작되는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찬송할 수 있었다(막 14:26).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막 9:42,47). 이전의 나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막 14:29)라고 베드로는 큰 소리쳤지 경험과 지식을 주장하며 반드시 예수님을 띠를 거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할지라도 

만 결국 예수님의 예고대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는 흩어졌다. 이것이 연익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닮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믿는다. 베드로의 26:34)는 예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자신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나만의 믿 

호언장담은 분명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의지와 열정은 자기를 음’ 을 버려야 한다. 참 믿음은 나를 완전히 포기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위한 것이었고， 그의 중심에는 말씀이 없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다른 예수님을 따라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 

모든제자와함께 흩어졌다. 이와같이 우리의 각오와능력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가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박해가 일어나는때에는곧넘어지는자요~' (막 4: 17). 

따를 수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나의 의， 경험， 지식 등을 완전히 예고된 흩어점은 죄 된 우리의 본성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동시에 다시 한번 십자 

내려놓을때 우리는예수님이 걸어가신좁은길을결을수 있다. 가은혜로나아갈수있는기회가된다. ‘추의 은혜로주를따라가네 아멘 . 

• DH주 휠요새벽기도회μM벽 4.40)에서 상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롯하여 많은 중요한 일상들이 있었겠지만 그중에 제일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이 

런그와늘동행하셨다 . 

• 에녹은 죽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셨다. 그가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 5:23~24). 이것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 

하게 기록하였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히 11:5). 이것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의 말 

씀에 어긋난다.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의 오류가 생기도록 하신 것인가? 아니 

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 

인은 죽지 않았던 유일한 두 사람， 엘리야와 에녹이다(계 11: 3~6). 여기서 두 증인， 즉 

에녹과 엘리야가 죽는다(계 11:7). 성경은 무오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았 

던 에녹의 모습은 곧 마지막 날 참 신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해 기록하였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무척 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 

이나흡족해 하셨다(창1:31). 이어지는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아담과하외를 창조 되리니"(고전 15:51). 하나님이 에녹을데려가셨듯이 마지막날에 예수님은우리를데 

하셨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 려가실 것이다(살전 4:15). 

락하였고 불순종의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어졌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며，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형벌이 내려졌다(창 3장). 이와 같은 인간 

의 악함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가인의 모습에서 푸렷이 목격된다. 가인은 도 

망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 ‘셋’ 을 허락하셨다(창 4장). 이 ‘셋’ 

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계보를 창세기 5장은 기록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지자였다 예수님의 진동생인 유다가 쓴 서신을 보면 에녹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였던 선지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 

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 

‘~낳고죽고’ 가 반복되는 창세기 5장을 쉽게 넘긴다 그러나 창세기 5장에는 놀라 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 

운 메시지가 있다. ‘~낳고죽고’ 가 반복되는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장이다 이것은 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끼유 :14~15). 이와 같은 에녹의 모습은 앞서 언급 

죄에 빠진 인간의 역사를 가장 잘 대변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의 펼연적인 죽음 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요 14:3 

의 고리를 깨는 한 사람이 5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에녹이다(창 5:18). 에녹은 죽을 ; 계 22:20).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골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역사에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다(창 5:24). 삶과 죽음 3 : 1~4). 

의 역사 속에서 영원한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아담의 타락 이후 대략 1600년 동 

안 죄가 관영(창 6:5)했음에도 무엇이 에녹을 이 신앙으로 이꿀었는가? 아담 이후로 홍수 심판이 있기 전까지 대략 1600년 동안 인간의 삶은 죄악으로 가 

득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한 

.하나님과 동앵하는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떻게 통행했는가의 문제는 새로운 계보， 즉 은총의 시대를 여셨다(마 1:1， 1η. 이 은총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 에녹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이 있었다. 죄로 인해 반드시 죽어야 했던 인간의 역사 속에 에녹은 하나님과 통행하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죽었으나 그 믿음으 다가죽음을보지 않고 승천하였다. 지금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인간의 역사는죽 

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히 11: 4)는 말씀이 해결해 준다.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던 아 음의 역사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잘난 척한다. 끊임없이 자기 의， 경험， 지식을 내세 

벨의 행적을 들었던 것이다. 그의 삶에 하나님은 최우선 순위였다. 하나님이 제일 중 우며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한다. 지금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아 

요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특별한 삶을 산 것은 아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니면 세상 것들로 가득한가?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자.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정의 가장이었다.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 전하였던 에녹처럼 지금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과 

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 5:21~22). 에녹에게도 가정을 비 통행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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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끝까지 

그벌씀이땅콜까지 팀윈 전원이 캄보디아로 rf두 차례씩 선교를 다녁온 이댁이 있다. 그려나 이번 선교 준비의 중심운 다릎아닌 기.도였다. 

지난애 gf부터 팀 큐잉을 운 /:J1 r:JH 안달옹얀 l인 3 얄 간 안 끼 금신으로 영성분련에 양썼다 

lb교구 1 팀 이와 같은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사역이 더욱 기대되는 76교큐 I팀 (6 .3-6 .77 ， 캄보디아 l을 만상다 

선교팀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 

티입으 나 1 며( 티자)， 여 7영으로 초 8영이며， 여려측 
。。

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지랴”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 71암 

으로 냐아갔다 

은 30대에서 bO대까지 다양하다 . 1b교구는 웅구 , 융 

로구 ， 용산구를 판열권 내에 우고 있는데， 담원은 용산 

구 이존동 1 영， 용산구 성따동 1 영， 그러고 냐머지 b명 

은 웅구 신당동에 거주하고 있다 선교는 1 외부터 많게 

는 10 외 성도 다녁온 사람도 있다 

선교치에서 받은 은핵|가 크다고요 . 

선교지에 대OH 간단이 소개안다연 ? 

우리가 선교 다녁온 안롱맹 지역은 씨엠럽에서 북쪽 

으로 니시간거리인 약115km 거리에 워지안， 태국 국정 

에 이저아 꾸이다 . 야롯뺏으 크 본거리가 이느 꾸도 아 ^ LOOLL2' -----" M t- A 

니고 여앵시설이 잘 강추어진 곳도 아니다 여앵자들의 

발길이 미비안 씨엠립 북부의 먼지 냐는 비포상 도로변에 있 

‘ 는 작은 마을일 뿐이다 . 뚝 지뢰가 매설된 곳이 많아서 산 속 

에 들어가는 것은 위염아다 . 

선교 준비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자연 ? 

지난해 말에 팀 구성 준비를 시작하여 올해 초 팀을 만들 

고 ， 2 월말에 팀원 상건 례를 시작으로 지난 3 월 5일부터 팀 

운련을 시작아였다 영석무상을 위해서 기도문변에 임써 자 

제 기도외와 추엘 니시 기도외에 적극 삼여아도록 권연아였 

다 선 팀원이 교외에서 권상안 b 외보다 많은 q-12 외 성도 

삼석였다. 

영성 운변에 특이 집중쨌다고 들었어요 . 

지난 날의 경염과 지식을 의지아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미에 다 내려녹고 서려보다 마쓰보다， 기도보다 아차서지 
。 o 。 ’ E 

않으며 완전안 앙복 아래 자기를 부인아고 자기 십자가를 지 

고 섯렷님 이도아신 따라 서교애야 안용 숙지아고 우려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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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였다 입크북을 일씩 제작아여 팀 운련 초기부터 언어 성 

보교육 급식 영성운련에 적국 왈용아였다 특이 니월 12 일 

부터 l 인당 3일씩 아루 안 끼 금식을 Of연서 안달 동안 7 1 도 

안 것이 많은 은혜가 되었다. 

선교에 동잠하는 것이 어려운 팀원도 있었나요 ? 

빈열 때문에 연약안 몸으로 선교에 동삼하기 어려웠지만 

암께 애준 이시은 집사， 식상의 어려움과 높은 열당으로 고생 

하면서도 선교지의 영온을 사랑아논 마음으로 동삼안 죄성일 

집사， 직장의 바쁜 일과를 뒤로 미루고 선교에 동상안 양영숙 

집사 등이 마음을 내려농고 믿음의 결단을 안 경우이다 

팀장 ， 팀원과의 초확가 잠 중요안데요 

티삿파 티임카에 볼혀와으으 어어다. 서교지의 연오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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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아고 선교에 대안 열심을 가지고 있는 팀원들이었다 연약 

하 지그르과 가으 존재이기에 성령의 인도아시과 서려의 으 
。 。

성을 들을 수 있도록 늘 성령중반을 위해 기도하였다 팀원들 
서로 사랑아고 와목아게 애달라고 늘 기도쨌다 . 내 눈의 들보 

를 먼저 빼내 다음에 상대의 느에 티를 보라고아며， “녀의 웅 
」

국배외국윈선교부이 

얼방lAll NationslO| 민국￡로 몰력요고 있다 I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 

라’(막 16: 15). 세계 열방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120만 

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한국인의 저출산과 3D 업종 기피현상， 외국인 여 
성과의 결혼으로 외국인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이제 한 

국에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까운 동대문 

만 가더라도 러시아 간표L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안산역 근처는 중국어 간판으 

로넘쳐난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처럼 우상이 넘쳐나는 나라 

에서 온다는 것이다. 초기 이주민들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구성된 미전도 종족으 

로， 특히 선교 접근 제한 지역 사료딸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유학생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모슬렘국가어l서 들어오는 수도 점점 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영흔이 이슬람， 불교， 샤머니 

즘과 조상신이 넘쳐나는 자신의 나라에서 복음의 자유가 있는 한국으로 온다. 여기에 심각성이 있다. 특히 모슬렘들은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 한국에 이미 모슬램의 기반떨 묘떨어 두었고， 단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 그 대책이 시 

급하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동시에，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 

다. 즉 이들도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십자가 복음과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도 전해야 한다. 

이들 중에서도 주께서 택한 백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l2h순한 복음전파 그 이상을 넘어서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 곳에서 복음을 증 

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주님께 온 맘으로 헌신할 수 있는 천국일꾼을 양성하여， 평신도 사역 

자 내지 전문인 사역자로 훈련을 시켜 자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사역일 것이다. 

충현교회는 이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돋뜰11 대한 관심으로 선교위원회에 ‘국내외국인선교부’ 를 두고 있다. 1996 

년 스리랑카의 이지드， 말리 부부가 교회에 나온 것을 시작으로 1997년 국내외국인선교부가 조직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영혼구원을 위해 애쓰고 있다. 도무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이다. 결코 쉬운 사역은 아니지 

만 십자가 복음 중심의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흔，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바로 이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에 있으며， 이 일을 위하여 외국인 사역자로 헌신할 일꾼을 부르시고 계신다. “추 

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마 9:37-38). 

나기태(강도사1 외선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선교의 연상을 제염케 애주신 추님! 

이 부족안 죄인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아여 추셔서 캄보디 

아 얀롱앵 지역에 예수님을 모르는 영온을 위해 복음을 선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호영미 징J.f) 

선교지의 영온을 양하여 ‘믿지 않는 것이 죄’ 이고 l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다른 길이 없음’ 을 수없이 외였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들려진 그대로 그 영온들이 예수님 

을 다 믿기를 기도압니다.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언제나 들려 추시는 추님의 따뜻안 위로의 음성은 “그 

소리가 온 땅에 떠었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렸노랴”였 

습니다 . (Jj세앙권사) 

알헬루야! 주님 , 계왼아시고 앵아시고 이루시는 그 곳， 

선교지에 내가 있음에 갑사를 드립니다 . 뜨거운 성령의 역 

사를 간구아고 기대하며 선교치로 양쨌던 내거1 ， “내가 녀 

를 구원였노라”고 예수님 사랑의 음성 틀려 추심을 감사압 

니다. (이시운 잉사) 

초등악교에 방문아여 캄보디아의 순수안 아이들에게 산양 

을 들려 추면서 복음을 선었습니다 오선반 수엽이 끝냐고 

오우바 수염이 시작되기 저이어느데， 시가이 먹주 두 OH고 ’ L I t:::t '[ •• L 'ML'" 'L • D L.:.. ^ 

아이들과 아냐가 된 것 같았습니다 . 제가 중연교외에서 왜 

영아부교사를 아게 되었는지 새삼 새담을 수 있었습니 다. 

언어의 상벽을 뛰어넘어 역사아시는 성명님의 교통아심이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주님 l 갑보디아의 어린 영온들 

을 특별이 더 죽복애추세요 ! (꾀 "J':J :JJ.f) 

취재·오님구 기자 

l 외션루 교사모칩 ] 

1 )푼펀으로섭기희문 
주윌 07:30-10:30 , 15:00-19:0이경기김포) 

주일 08:30-11 :00, 15:00-18:0이경기곤지암) 
*자원융시 시간으로 f:!장될니다 

2) 교사로섭기쉴문 

용쁜교외 교인으로 추님의 마픔을 풀고， 

외국민 명흔구원에 관쉰이 있는 룬 

문의 : 외신루 018-328-4995, 010-9079-5877 

면재사역중인선교팀 (l개팀) 

기 간 

6월 14일(월) - 6월 23일(수) 

지난주에 도ξ반 선교팀 (4개 텀) 

71 간 

6월 7일(월) - 6월 15일(화) 

6월 7일(월) - 6월 1 5일(화) 

6월 8일(화) - 6월 16일(수) 

6월 9일(수) - 6월 17일(목) 

팀 

11교구 2팀 

청년1부 2팀 

10교구 1팀 

6교구 2팀 

팀장 

김학희 

팀장 

김종규 

허만선 

정문호 

최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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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우 2시 다가오는 기말고사와 접접 쌍이는 파제물 ， 신구와의 약속 ， 아르바이트 

를 뒤로 안 재 대악생들이 아냐 둘 여호수아올 ( 제2교육판 니증 ) 로 모여든다 ‘ELPI S’ 라는 

커다란 문구와 곳곳에 상식된 뭉선들이 오늘의 집외가 특멸암을 알려준다 생소안 단어 

‘ELPI S’ 는 무슨 뜻임까? 집외심 잉구에서 안내치를 냐누어 주는 안 정년에게 물으니 ， 선절 

하케 웃으며 엘라어로 ‘소망’ 을 뜻얀다고 암려 준다 . 

악섭 판리와 쥐엽 경쟁력을 위해 노력해도 부족발 왕금 같은 시간에 이들을 대악부 집외로 

모이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 과연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 이 무엇이기에 아나 

둘 하냐님의 교외로 냐아오게 만드는 것일까 ? 집외실에 들어가니 산양이 안장이다 산양팀 

‘마라나타’ 의 이도와 오커I~É 라의 바추 그리고 와혀 녀지느 저으이등의 모소리까지 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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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아름다운 잔양이 있을까 ! 

이어서 집외가 시작되었고 ， 안 팀이 나와서 공영아신 하냐님’ 을 고백하는 특멸산양을 쨌다 . 

이어 ‘두 번째 부르심’ 이랴는 제목의 말씀 선포가 있었다 그곳에 모인 대악생들은 사모아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뜨겹게 결단의 기도를 하였다 .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메마른 영 

온에 단비와 같은 은어|를 부어 주시는 것 같았다. 성령이 암께 계심을 느뀔 수 있었다 . 

특별순서로 성곡팀 ‘투드럼’ 의 뮤지 컬이 이어졌다. ‘우리 때문에 아냐님의 아들이 의생되 

섰다’ 라는 주제를 선달하기 위애 ， 준비 기간만 장장 3개월이 걸렸다는 공연이다 . 평범해 보 

이는 대악생들의 열연으로 웃음과 감동을 암께 선사안 뮤지 컬은 버스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 

들을 살리기 위해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운전 기사를 통OH 하나닝의 사량을 보여주었다 

아직도 자신의 가지판과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하실 예수님을 생각 

하니 외개의 눈물이 흘려나1 렸다 . 장기켈석자들과 새 선구들을 완영하는 시간을 가진 우 팀별 

로 오늘 듬으 만쓴음 냐누고 교제아느 시가으로 ‘ELPI S’ 느 어느던 마무리가 되고 이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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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일 영아부에서는 깜짝 따티가 열렀다‘ 그동안 엄마와 아이만 영아부 예배를 드리딘 

가정이 아빠를 초대만 것 . 이날 아빠들E 염적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더 실 심겨달라는 의 

미로 엄마들에게서 금메달을 수여받았다‘ 아기들이 아빠에게 자랑스러꾼 금메을 그리스도 

인이 되어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모든 무거꾼 것과 얽매이기 쉬꾼 죄를 빚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안 경주를 아며" (이 12:1) 

추 님은 이번 얼l피스 징외를 운비하며 10던지기 장기결석Xf fl큐를 뮤애 기도하 

게 아겁고， gf께 집회를 드 리는 며안 은혜를 어략하킹읍니다 . 치의에게 산 소망 

을 추 tl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소망이 끊이 7.1 앙기를 기도양니다l 깅치윤 

오랜만에 나온 장기쩔석자들과 대익f부에 처음 나온 새 fl큐들이 fl징 예수님에 

대애서 많이 알아강으면 하는 기도와 바람으로 짙외를 도렸읍니다. 강효상 

영l피스 짙외에 성우으로 장여아게 됐습 니다. 

마음으로 잠 을거웠던 시깐이었읍 니다 이은미 

준비아는 동얀 열l띠스를 기대아는 

영l피스 짙외를 준비아면서 영온들을 뮤째 기도할 수 gl었즙니다. 앙으로 의 매 징 

회가 엘띠스 집회 같았으 연 종겼l읍 니다 . 어 람 

‘ELPI S’ 집외를 통해 분명이 느낀 것이 하나 있다 . 그곳에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암께 아 

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소올하지 않으섰다 . 세상의 가치판을 쫓으며 즐거 

용을 추구하는 성년의 때에 주님은 안 사람 ， 안 사람을 부르섰고 그들에게 말씀아섰고 하나 

된 입술의 산양을 받으섰다 . 또안 예배에 냐타난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소망’ 이 되섰다 . 다 

른 꿈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안 소망’ 이라는 젊은이들의 고맥이 살아 계신 주님을 

JJH닫게 OH 주었고 ， 이들을 통하여 선국의 일꾼을 양성하며 하냐님의 냐라를 만들어 가시는 

은어|를 제염딸 수 있었다 이들의 영온 속에 소망으로 자리 잡은 그리스도 예수가 마지막 때 

를 살아 가는 많은 이들에게 동일안 소망으로 영양력을 끼칠l 수 있기를 기도안다 . 

qlt￥ 딛획 • 매후 톨요일 요후 2:00. 제2과훌뀐 4톰 

멀^.수런효l를 EU~I고 

01 몸에 
우리 ~ ... 

취재·노하은 기자 

소망 무언가 

예수쁜일세 

찬양이 흩러 나오는 갈릴리홀에서 얼굴에 마냥 기쁨이 넘치는 권 

사님들. 예쁜 얼굴뿐 아니라 옷도 예쁘게 차려 입고 오신 권사님들은 

예쁜 믿음도 가지고 오셔서 ‘서] {，l(게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는 믿음의 찬양을 힘차게 부 

르신다. “더욱이 충현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소문난 교 

회를 만들게 하소서 .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시에 감사하 

라’ 는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 
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 중심에 평화가 있게 하시며， 도움이 필요한 이 

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라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란 주제로 강해와 특ε띨 해 주신 목사 

님들， 찬양인도와 중창으로， 성경암송으로 또한 주일에 있을 권사 찬 

양 연습으로， 순서 순서마다 질서있게 진행된 수련회였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함께 있는 시간 시간마다 친교의 시죠띨 가지므로 주 요빼 

서 하나임을 재인식하게 하였고 직분자로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 

간이 되었음에 감사하다. “나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믿 

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을 사모하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인숙(권사， 24교구) 



제 1103호 

2010년 혜2차 행지기훌련 

주깐종현 

청찌기를런 

2010년 6월 20일 @ 

혐지기훌련 좌펙 

본당 1 층좌석배치 본당 2 . 3흉좌석배지 

정억생 

~ II ~~ II J~ II대찍부 24 1 114 교구 교구 교구 갱년부 교구 교구 

11 11 
5 9 23 8 ml |m 
교구 교구 교구 교구 교구 교구 

11 11 
17 4 12 
교구 교구 교구 교구 

11 11 

15 18 19 21 쇼11과 
멜훤 1 

11 교구 교구 교구 교구 

안내 
• 이번 주 화요일 기도원 집회 및 급요구역여빼는 쉽니다 단， 금요일 기도원 집 

효|는 정상적으로 진앵됩니다 

• 정지기훈련 시 부를 초방을 미리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너 시힘을 탤W주기도/ 
시힘 받을 때에/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주의 곁에 있을 때/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을/힘한시힘물속에세 

• 탁아부실(선교관 1층， 작은 방: 0""3서1 ， 큰 방: 4""7세)을 운영합니다. 어린이와 

같이 참석하실 분은 영아부실(제1교육관 1층 3서| 이하) 및 베다니휠본당 1층， 

8서| 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의 원흘뻔 소통을 위해 통로에 주차하신 분은 서둘러 차량을 이동하시고， 

차량안내부의 모든 지시에 적극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는 반드시 차링반내부의 지시에 따라 교효| 주차E뻐| 하십시오、 교효| 주변 

도로에 주차 시 주정차우|보g로 범칙금이 부과되거나견인될 수 있습니다. 

\? 새 가 z iEEi 왼 영 6ti} 니 다 \?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영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716 최 훈 17 정년1부 박대선 ( 1 6) 738 안민주 18 고드。-닙「 박요셉 (21) 

717 이무중 6 대학부 김민정 (7) 739 배상혁 10 초등1부 손영남(1 이 

718 신예지 10 ε 5E2~ 최예진(1 이 740 강경진 7 정년1부 강경숙(23) 

719 유성희 2 장년2부 741 한기현 20 .ïl~!닙r 강문구(2이 

720 이주은 21 초등2부 김병수(21) 742 심민섭 5 대학부 김지윤(5) 

721 안병준 24 j 숫;; I;끼‘-닝「 장신자(24) 743 서남희 15 정년2부 이순자(24) 

722 백혁봉 15 대학부 김형규(2) 744 오누리 23 대학부 정나혜(10) 

723 닝~~~ 16 대학부 이주원(7) 745 신경선 6 정년2부 김요한(6) 

724 조서연 4 j 슷二;I;‘끼「닙- 백인아(4) 746 이종원 18 대학부 김선미(15) 

725 키C~등~저<:> 19 장년1부 강하영 (19) 747 김원준 13 대학부 윤용성(18) 

726 김지현 19 초등2부 정혜린(19) 748 석태호 4 정년1부 흥정민 (2) 

727 남상표 12 청년1부 김성자(9) 749 서유원 20 청년1부 강진규(2이 

728 이서영 12 if-;j:、 1-"닙「 권정순(11 ) 750 김정현 20 정년1부 정은혀1 ( 1 이 

729 유금자 20 장년2부 황명숙(8) 751 송혜경 20 장년3부 윤석원(2이 

730 김선자 17 청년2부 원지혜(17) 752 홍선미 21 대학부 권영일(22) 

731 최믿음 5 정년1부 앙하은(4) 753 문희자 장년3부 최미자(끼 

732 김진희 24 ~~ζ〉끼ι-닙「 백광자(24) 754 진성식 18 청년 1부 김진감(9) 

733 조금애 20 정년2부 인혜진(22) 755 권희선 17 대학부 김혜린(11) 

734 강진절 8 잠년 1부 주낙진(11) 756 김중흥 6 대학부 박상준(8) 

735 사라 25 외선부 장응숙(21) 757 ‘ :il저。 n니l 20 정년 1 부 장성준(16) 

736 잠스란 25 외선부 앙승복(21) 758 한혜미 17 청년 1부 한방수(8) 

737 도리(톨) 25 외선부 장응숙(21) 

g양 충얻교회의 얀가족이되기률원6씨는 분은온당203호새가족 등록쉴로오시기 /Jf랍니다.짧 



0 2010년 6월 20일 주간중현 

교회소석 

모입 

1 는배 전도회장전체월례회 
일시 27일(다음주일) 15:10 ε앙 제l교육관 407호 

영셰 

1 박종길 씨(박현수 성도의 부친， 1 2교구 챙량리구역) / 
11일별세， 14일장혜 

2 진선매 타교권시(정수려 성도의 모친 ， 24교구 용인I 

구역) / 11일별서IJ， 14일장혜 

3 이순덕 권사(김영수 장로의 모친 서종남 권사의 시 
모， 12교구 동소문구역) / 14일 별세 ， 17일 장혜 

곁혼 

1 임재만 군(임명산 성도 융순애 성도의 아들， 타교) 

과 조채희 앙(한숙자 집사의 딸， 1교구) / 26일(토) 
14:00, 현대 컨벤션웨딩흘 2층 노블레스 

2 김정민 군(김윤세 성도 문미순 성도의 아틀， 6교 
구)과 최예슬 앙(최진 집사 이화자 권사의 딸， 7교 

구) / 26일(토) 14:00, 오륜교회(오륜비전센터) 1충 

그레이스흘 

3 김요한 군(김숭곤 장로 송정순 권사의 아들， 1 2교 
구)과 고님경 앙(고흥진 씨 김영순 씨의 딸 ， 1 4교 

구)126일(토) 17:30, 헤리츠 2충 아그니스흘 
4 앤드류 데이비드 엘리엇 군(데이비드 , 티샤의 아들) 
과 이규영 앙(이동경 안수집사 -유동숙 집사의 딸， 

5교구) / 28일(월) 15:30, 웰브룩 교회(영국 런던) 

주소연경 

1 박증칠 안수집사 김정자 집사(서울 강남구 역삼동 

761-1 삼성래미안그래이튼 101동 3203호) 

주일 4시 기도외 

일시 빠주일 16:00 장소 길릴리흘 

대 상 . 전도위원회 3지회 주력β 711.15 ’ 19 잉교귀 선교위원회 선교원|팀 및 기도후원자 

장년4부 여톨수린외 

일시 옮일(퇴 10:00 징 소 : 제1교육관2fJ7.호 

션교언어 훈련 

일시‘매주일 15m 

징소 재교육관 LIC6회맴골)405회D맨f) 410회동일러10 1쩨 댔호l버딛냄 댔회래스) 507.회몽글) 

g엉호(인되 509.화킴보디애 510회스E링케 

예배 담당 (6/23-6/2 7) 

기도원집회 안내 (짧 031-766-5425)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정년3부 여톨수률꾀 

일시 잉일(회) 10:00 장소 재교육관 JJ7.호 

때획부 여톨수린외 

일 시 7월 엘(획'rv7월 8얄목) 장소 충현기도원 

2010년도 쩌13차 악습 및 셰례식 

오전 11 시에 드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 
카어， 중국어1 몽골어1 러시아어1 캄보디아어 ， 인도네시아 
어로동시통역됩니다 
Simu~aneαJS ηa냉atMll1S in 티19lish ， Chinese, Japanese 
and Sgn Language are aVaJ떠ble at the 티아en üclock 
W이ship 않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r멍이Iilfl ， 

Russian. Carnbodian 와떼 |때ones녕n are 외50 avalable 
at theOne üc ∞kW，αship 않rvice 

구 운 시 간 장 ~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지11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훌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주) 오전 8:30-오후 600 
탁아부 (수) 오전 10 30-1 2 애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 흘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흘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 :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년1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날찌 시간 학습자 ~~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자。~ 유O애|례자 장소 

l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구원론 교육관 유아새려!란? 교육관 
6월 20일 15‘이H5:50 (장성원목새 309호 (이순식목사) 304호 (김성헌옥사) 3이호 

(오늘) 2교시 문답 교구별 문답 교구별 
16:()()-16:40 장소 장소 

6월 27일 
찬양예배 

성인학습 셰례식(찬양예배 ， 본당) 유아 (오후 3시，갈렬리훌) 

(다음주일) 오후 4시 j(}분까지 입실 바합 세례식 오후v.l j(}분까지 입실바랑 

새벽기도회 (6/21-6/27) 

날짜 예배 설 교 사회 기도 차‘4 야 ‘」

이23 
수요 I 서 원(전 5:1-4) 김성관 목사 이l수l!..진1 항정희 주님의 마음을본받는자(호산나찬양대) 

수요 II 행악자의 믿음(녹 23:39-43) 박지훈 목사 황의연 항향 오 놀라운 구세주(실로암찬양대) 

6/25 챙지71훈련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D}옵시고(마 6:13) 김성관 목사 양태선 이세영 기도의 시간(연합찬양대) 

주일 l 하나님의 질문(출 4:1-5) 이순식 목사 하형욱 전은배 얘|배전찬앙〉 

주일 II 하나님의 질문(출 4:1-5) 하종철 목사 김성헌 이창희 십자가로가까이 외 /가브라엘홍성중창(지도:김희엠 

“27 

T xoE1 띠 m 하나님의 질문(출 4:1-5) 김성관 목사 양재웅 윤석민 내 구주 여|수를 더욱사랑 외 / 소프라노 김선희(할렐빡챈빼) 

주일 W 하나님의 질문(출 4:1-5) 이재현 목사 바「τZ시「 박홍규 내기도핸그시간외 /클라리넷강혜경(아벤오케스트라) 

주일 V 하나님의 질문(출 4:1-5) 김근영 목사 김운창 구재완 우리 주 십자가 외 / 소프라노 김연희(벤엘찬째) 

주일찬양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선다(출 } 1-12) 김성관 목사 이광현 김생호 장년4부 중창단 / 주일 영어교실 / 21교구 

제 1103호 

앓웰 충현 기도의 창 

예배 및 집회 안내 (짧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 :00 

% o~ 1f-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퉁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τ %2、규 !;!.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3;1;「 7 r:r 7 ti- 오전 10:30 갈릴리흘 

τ7τcT닝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저1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5 제 2교육관 2충 

“ -t l 도흩 체휴하고 -t l도에 강사항.으로 깨어 있.으라” 

디) 2010년 제2차 청지기훈련(6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모든 성도 
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은혜를 베푸소서. 

a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에하며 매순간 회개하 
고 자기를부인하게 하소서. 

댐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생명(요 14:에이신 예수 그리 
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걷게 하소서. 

냉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딩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r를 위하여 미리 준비 
(15분 전 예배실 착석)때 하시며 예수 펴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êl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통히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 
국일뀐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01년 1인 1명(1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 
는 일(딛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g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λ까 되게 하 
소서. 

a 충현의 재댄유지 • 동산 · 복지)들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 
고 충현복지관 및 현재 추진(양로원， 납골시설， 함양충현농원) 중인 
사업들이 이웃사랑의 열매(롬 15:잉가 되게 하소서. 

떼 피택지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 전 
하는십7.}가의 정병(덤후 2:3)이 되게 힘:서. 

| ~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Il밸 l 
률멜률흩랴훌렐l 

繼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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